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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숲을 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연이와 이오는 숲이 없는 곳을 찾아 

요술 크레파스로 풀과 나무를 그려요. 

아이들이 그린 나무는 마법처럼 

진짜 나무가 되어서 숲을 만들어 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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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나무를 그리냐고요? 

나무는 탄소를 먹고 산소를 만들어 

공기를 깨끗하게 한답니다.

4



탄소가 많으면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요. 

지구가 뜨거워지면 북극의 얼음도 녹고 

날씨도 변덕스러워져요.

그러면 이 지구에 식물도, 동물도, 

사람들도 살기 어려워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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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이들은 열심히 나무를 그려요. 

뾰족뾰족 가시나무도, 알록달록 꽃나무도, 푸릇푸릇 사철나무도 그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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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그릴 때마다 요술 크레파스는 조금씩 작아지고 있어요. 

요술 크레파스를 다 쓰기 전에 나쁜 탄소를 줄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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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요즘 연이와 이오는 걱정이 많아요. 

지구를 힘들게 하는 탄소가 점점 많아졌거든요. 

아이들이 그리는 나무만으로는 

탄소를 없애지 못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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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은 탄소들 좀 봐!  

이러다 지구가 큰일 나겠어.” 

연이가 여기저기 붙어있는 탄소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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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이 많은 탄소들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연이와 이오는 탄소를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탄소를 따라가니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도착했어요. 

마을은 탄소로 가득 차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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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하루에도 많은 탄소를 만들어내요. 

음식을 먹고 남겼을 때도, 쓰레기를 버릴 때도 탄소가 뿡뿡 생겨나요. 

자동차가 움직일 때도 탄소가 뿡뿡뿡 생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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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가 전기를 쓰면 탄소가 생겨난답니다.  

우리 일상에는 전기가 필요한 일이 아주 많아요. 

TV를 보고, 핸드폰을 하고, 컴퓨터를 쓰는 일 모두  

전기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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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보관하는 냉장고도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세탁기도 

더운 여름 시원하게 해주는 에어컨도 

전기를 사용하지요. 

이렇게 전기를 쓸 때마다 탄소가 쌓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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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만든 탄소를 달고 있어요. 

탄소를 많이 만든 사람에게는 

아주 큰 탄소 덩어리가 붙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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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들은 탄소가 보이지 않나봐.” 

“요술 크레파스도 얼마 없는데 이제 어떡하지?” 

연이는 점점 커지는 탄소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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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조그만 탄소가 달린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핸드폰을 쓰고 있었지만 탄소는 커지지 않았어요. 

“신기하다~ 저 탄소는 왜 작을까?” 

아이들은 그 사람의 탄소는 왜 작은지 궁금했어요.

16



아이들은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보기로 했어요. 

그는 길을 따라 강을 건너 큰 공장으로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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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때였어요!  

펄쩍! 소리와 함께  

수달이 강 위로 불쑥 나타났어요! 

“연이야, 이오야, 안녕! 오랜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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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수달은 깨끗한 강을 찾아 떠난 줄로만 알았는데 말이에요. 

수달이 반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난 얼마 전에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  

강이 깨끗해져서 말이지.” 

“그런데 우리 집 근처에는 무슨 일이야?"  

수달이 물었어요. 

“우리는 아주 작은 탄소가 달린 아저씨를 

보고 따라왔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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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어린 아이들을 보며 수달이 말했어요. 

“아하! 내가 그 답을 알고 있어. 바로 이 공장에 답이 있지. 

나를 따라와 봐!” 

수달과 아이들은 함께 공장으로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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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장에서는 반도체라는 걸 만든대.” 

“반도체? 반도체가 뭐야?” 

“핸드폰이나 태블릿, TV, 컴퓨터처럼 사람들이 쓰는 전자제품에 들어있는 작은 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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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수달의 말에 아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떻게?” 

“전기를 쓰면 탄소가 나오잖아. 

이곳의 반도체는 전기를 조금만 쓸 수 있게 해주는 친환경 반도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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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잖아, 

이 반도체가 들어간 전자제품은 평소보다 적은 양의 전기로 작동할 수 있어. 

그래서 탄소도 같이 줄어드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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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 공장에서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지. 

자연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탄소가 덜 나온다고.” 

수달이 으쓱거리며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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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의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럼 아까 그 아저씨도 이 반도체를 넣은 핸드폰을 써서 

탄소가 다른 사람들보다 작았던 거구나.” 

아이들의 궁금증이 비로소 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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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공장은 환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공장에서 나오는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강을 지켜준 덕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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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엔 우리집에 놀러와, 안녕~” 

수달은 작별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이들은 신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친환경 반도체를 쓴다면 

연이와 이오의 요술 크레파스가 없어도 

탄소를 줄이고 지구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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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착한 공장에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이오야, 우리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려주자.” 

“그러자, 아주 예쁘게 그려주자!” 

아이들은 마지막 남은 요술 크레파스로 

공장 벽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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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요술 크레파스는 없지만 연이와 이오는 더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반도체와 

그걸 만들고 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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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우리 모두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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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전자제품. 하지만 전자제품이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리고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에도 

이산화탄소와 같은 지구를 아프게 하는 온실가스가 나와요. 

탄소가 지구를 아프게 해요!

온실가스는 지구를 둘러싼 기체로 지구의 온도를 높여서 지구를 덥게 만들어요. 

지구가 자꾸 더워지면 날씨가 변덕스러워지고,  

많은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살기 어려워져요.

반도체는 무엇인가요?
반도체는 우리가 쓰는 핸드폰, 태블릿, TV, 컴퓨터 등의 전자제품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작은 칩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의 심장, 눈, 뇌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은 친환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삼성전자는 지구 환경보호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크기가 더 작고, 더 적은 전기를 사용하는 반도체를 만들어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는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태양의 빛과 열을 이용하는 태양광 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서 

지구의 환경을 지킬 수 있어요. 

2016년부터 태양광 에너지로 회사에서 사용할 전기를 만들고 있어요.

*삼성 반도체 사업장의 주차장, 건물 옥상 등 다양한 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어요. 

기흥 사업장에는 2019년에 1.5MW(메가와트) 규모의 시설을 설치했고 

평택 사업장에는 2020년에 0.4MW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장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반도체 사업장에서는 깨끗한 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회사와 가까운 동네의 자연을 보살펴주고 있어요.  

이런 노력을 통해 깨끗한 물에만 사는 수달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어요.(2019년)

삼성 반도체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물 중에 재활용하는 물의 양은 16만톤이에요.  

이는 우리나라 사람 85만명이 하루에 사용할 만큼의 엄청난 물을 절약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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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1그루당 연간 미세먼지 35.7g 흡수, 경유차 1대 = 연 1,680g 미세먼지 발생한다는 산림청 자료에 기반하여 산출

반도체 사업장에 심어진 나무는 약 168만 그루에요. (2021년) 

서울시에 30만 7천 그루의 가로수가 있으니, 약 5배 이상인 셈이지요. 

이를 통해 경유차 3만 5천대가 1년 동안 내뿜는 만큼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답니다. 

※ 화성/용인시 1인 평균 물 사용량 177리터 (출처: 환경부 2019년 상수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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